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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티볼리 넵츈의 동굴 
(The Grotto of Neptune in Tivoli c. 1812)

요한 마르틴 폰 로덴
 (Johann Martin Von Rohden 1778-1868)

(캔버스에 유채 271/4 x 331/2 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미술관)

로스엔젤레스카운티 미술관 유럽 회화 전시관에 

가면 이 작은 보석같은 그림을 볼 수 있다. 많은 그림

들 속에 섞여 전시되어 있고 수많은 풍경화 중에 하

나라고 생각되어 무심코 지나치곤 하는데 자세히 들

여다보면 여간 매력적인 그림이 아니다. 

독일 화가 요한 마르틴 폰 로덴은 이탈리아의 산천

과 사람들에 매혹되어 일생을 그 곳에서 그림을 그

리며 살았다. 그림 유학을 가는 친구를 따라 로마로 

갔고, 로마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독일로 잠시 돌아

왔으나 다시 로마로 돌아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뒤 

로마 처녀와 결혼해 정착한다. 그림 실력이 유명해져 

독일 궁정화가로 초빙 받았는데 로마가 너무 그리워 

다시 돌아가고 만다. 돌아간 후로는 좋아하는 사냥

을 하면서 아름다운 이탈리아 산천을 유람하고 풍경

화를 그리며 나머지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다. 참 낭

만적인 인생이다.

그는 거의 풍경화만을 그렸다. 자기가 직접 본 경치

를 세밀히 스케치해서 천천히 오래도록 음미하며 그

린 그림들이다. 정확한 원근법 하에 디테일이 정밀하

게 살아있고  실제로 보고 그린 사람만이 나타낼 수 

있는 현장감이 생생하다. 그가 현대인이었다면 분명

히 사진작가가 되었을 것 같다. 그만큼 자기가 눈으

로 본 것을 정확하게 옮겼다. 

18세기 독일인의 눈으로 본 로마 근교 티볼리의 풍

경. 근대화와 전쟁 등 숱한 세파와 상처를 겪기 전의 

이탈리아 산천. 오염되지 않은 장엄한 자연 속에 인

간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눈동자 속에, 그리고 가슴 

속에 담았다. 지금 세상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을 것 

같은 서정적인 풍경화이다. 그림에 일생을 바친 장인

의 섬세한 붓으로 그려진, 사진보다 더 사진같은 그

림. 그러나 무제한으로 복제할 수 있는 사진과 달리 

유일무이한 오직 한 점의 그림. 그 독보적인 존재가 

뿜어내는 아우라는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간 시선

을 놓아주지 않는다.

로스엔젤레스카운티 미술관은 뜻하지 않은 2020

년의 재난 때문에 현재 임시로 폐쇄 중이다. 어두운 

전시관에서 잠자고 있을 이 고운 풍경화가 몹시 그

립다. 

《김동백》  


